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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-한화, 설비투자 확대 가능한가?
산자부, 소비활성화 위해 30대기업과 TF 구성 … 11조3000억원 추가

삼성, LG 등 주요 13개 그룹이 9월부터 연말까지 11조3000억원의 설비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.

또 위축된 국내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재계와 합동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한다.

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9월19일 전경련회관에서 삼성, LG 등 주요 30대 기업 기획조정실장과 오찬 간담

회를 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규제 완화,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,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, 소비촉진 방안 등

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윤진식 장관은 기업이 최근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소비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산

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, 민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강구하

겠다고 약속했다.

간담회에서는 소비촉진을 위해 ▷골프장 사용료 인하 ▷골프장 건설요건 완화 ▷유학 수요 흡수를 위한 국

내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.

삼성, LG, SK, 현대자동차, 포스코, 한화 등 13대 기업집단은 2003년 6월 조사 당시 25조8000억원이었던 

2003년 설비투자 계획을 26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. 2002년에 비해 27.8% 늘어난 것이다.

13대 그룹의 투자 집행률은 8월 말 기준 14조9000억원(57%)이며, 나머지 11조3000억원에 대해서도 연내 투

자를 마무리할 예정이다.

재계는 투자촉진을 위해 추경 확대, 법인세 인하,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,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39건의 건

의사항을 모아 정부에 전달했다.

특히, ▷6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추가 편성 ▷현행 15%인 개인배당 소득세율의 10%대로 하향 조정 ▷

앞으로 5년간 법인세율 5%p 인하 ▷에어컨, 자동차, PDP TV, 프로젝션 TV 등에 대한 특소세 폐지 ▷휴대폰 

단말기 보조금 지원 재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.

그러나 현재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30대 그룹이 2003년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탁

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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